
2026년 1월 안용주 선교사 가정 기도 편지

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
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
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
노라 (행20:24)

사명: 선교적 교회 공동체 세움
벧엘교회는 개척한지 8개월이 지나갑니다. 20-
30명의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. 사진
에 나오는 10명 정도 코어 그룹이 몸으로 뛰며
교회 공동체를 기도하며 세워갑니다. 받은 사명
은 지금 30명 정도 수용하는 양철 교회를 넘어
서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건축
하는 것입니다. 외부의 도움 없이 직접 교회의
터가 될 땅을 열심히 개간하고 있습니다.  

 <우물, 가축, 장학 사역, M 사역>

이번 기도 편지에는 2026년 각 사역에 주신 사명
과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려합니다. 
<갈릴리 교회 사명과 기도제목>

사명: 방치된 어린이 전도 사역
7명의 성도님만 남았던  갈릴리 교회가 이제는 매
주 80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.
이제 교회를 넘어 이 산골 지역을 향한 사명, 방치
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업을 도울 수 있
는 주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
있습니다. 주일 아침 식사만 아이들에게 나누는
것을 넘어서 토요일에도 식사를 나누고 복음을
전하고 공부를 돕는 일들을 사명으로 시작합니
다. (아래 오른쪽 사진은 처음 온 아이가 얼굴색
이 다른 저를 처음 보고 우는 모습입니다. : )

<벧엘교회 사명과 기도제목>

성도님들이 열심히 땅을 파는 모습을 사진으로
남기지 못하여 제가 대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.
사실 저에게 삽질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아마 제
가 실력이 너무 없어서 그런듯합니다. 십대 아이
들이나 70대 넘으신 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힘도
세고 일을 잘하십니다. 2026년 정말 아름다운
교회가 세워지길 함께 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.  

사명: 복음을 위한 섬김
우물, 가축, 장학 사역 모두 물질이 들어가는 사
역들입니다. 복음 보다 물질이 앞서지 않는 것,
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연결 되
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. 그리고  궁극적으로 
갈릴리, 벧엘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전초 기지가
되어 소말리족 더 나아가 소말리아에 복음을 전
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입니다.

교회가 아직 자립은 안되었지만
분기별 제게 감사표시로 살아 있
는 닭 한 마리를 주십니다. 여전
히 닭을 안는 것도 어색하지만
사랑을 나누시는 성도님들의 따
듯한 마음에 큰 도전이 됩니다. 

<가정의 사명>
사랑하는 아이들이 선교지
에서 받은 어려움을 넘어서
보고 체험한 선교적 삶에
대해서 고민하며 그 길을
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
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


